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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숙종이 경종의 입학을 위하여 갑술환국 이후 이이의  소학제가집주 

에 어제서를 달아 간행한 이래  소학 은 숙종에서 경종을 거쳐 영조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표상하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영조는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기 위해 이를 각별히 평가하는 한편 자신의 계승자에게로 연장시키고자 

하였다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는 영조 즉위 후 곧바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는 

영조 년에 입학했는데 이 때 입학례에서  소학 을 받아 앞에 있는 서안書案

에 놓는 의식을 치렀다 그러나 효장세자는 이듬해 요절하였다

영조는 동왕 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사도세자思悼

世子이다 사도세자는 만 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동왕 년에 입학례를 거

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소학 을 강독하였는데 영조는 당시 백관의 하례를 

받고 반포한 교서에서 역시 삼대의 제도를 준행함을 밝히면서 이를 가리켜 열

성조에서 일찍이 행하셨던 바 라고 하였다

한편 영조 년 세손의 입학례에 따라 반포한 교서에서는 

문손 을 치학하도록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작은 네가 복유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아 일대 의 효

를 일으키는 방법을 열어 삼선을 모두 얻었고 만년토록 근본을 튼튼히 하

는 업적을 수립하니 백록 이 여기에 모일 것이다

윤정 앞의 논문 특히  소학제가집주 의 간행은  성학집요 의 진강과 더불

어 제왕학을 정비한 이이의 학문을 포장함으로써 이이의 문묘종사와 출향 복향을 단

행하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원자 책봉에 반대하였던 노론의 명분

을 보강해 줌으로써 세자景宗의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참조

 英祖實錄  권 영조 원년 월 癸巳

 英祖實錄  권 영조 년 월 丙午

 英祖實錄  권 영조 년 월 乙酉

 英祖實錄  권 영조 년 월 丙戌

 英祖實錄  권 영조 년 월 己酉 措以文孫而齒學 古有是 不見藐汝之服儒 予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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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치학과 삼선의 이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숙종과 경종이 

세자 및 세제의 입학에 맞추어 반포한 교서와 동일한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조는 입학례를 배제하면서 세자의 위상 강화라는 문제를 다

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례의 과정에서 입학례를 배제한 

논리는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천자의 원자와 적자 가 세에 입학하는 것은 곧 삼대의 고례로서 본래 

관례와 책봉의 선후 에 관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

리는 것이 있다 대체로 선성 에게 배례 하는 것은 큰 예이지만 종묘

에 배례하는 것도 큰 예이니 알성 을 묘현 보다 먼저 하는 것이 예의

에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입학하는 것이 비록 선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높인 뒤 선조 를 높이고 선조를 높인 뒤에 선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위의 지적은 입학이 중요한 의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책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 근거는 묘현보다 알성이 우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조의 

인식은 의례 대상이 가지는 권위에 따라 경천敬天 존조尊祖 존성尊聖의 순

서로 그 비중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예의상 입학례와 관례 책례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면

서도 세자의 입학례를 선성 곧 공자와 선왕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왕위 계승자로 확정되는 세자가 선왕에 대한 묘

현 보다 공자에 알현하는 의식을 먼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이는 치학을 통해 삼선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자로서 

본격적인 수련에 나서게 한다는 입학례의 의미를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인

嘉 於戱 牖一代興孝之方 三善皆得 樹萬年鞏本之業 百祿是遒

 正祖實錄  권 정조 년 월 己巳 至於入學 則非設都監之事 且天子之元子適子

八歲入學 卽三代古禮 本不係於冠禮封冊之先後 但有一事 不能無咨 且于中者 夫拜

先聖 大禮也 拜宗廟 亦大禮也 謁聖之先於廟見 未知禮意之何如 然則入學雖曰尊聖 

而尊天而後尊祖 尊祖而後尊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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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재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정조의 입장에 대해 신료 쪽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데서 잘 나

타난다 정조의 지적에 대해 이병모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입학례를 반드시 먼저 거행하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구경 의 의

를 보면 존현 이 존친 보다 앞서 있습니다 알성은 선사를 존숭하는 

것이니 선사를 존숭하는 것이 곧 존현입니다 존현 연후에 비로소 선조를 높이

고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대의 예에서 입학을 가장 

중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이병모의 주장은  중용 의 경에서 존현이 존친보다 앞에 있음을 근거로 삼

고 존사尊師를 존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존친보다 우

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것은 말미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존현

을 통해 존친과 경천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권위의 순서가 아니

라 학습의 순서에서 그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를 경우 알

성은 학습 과정에서 스승에 대한 존숭을 의미하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제시된다

입학은 이 이념을 구현하는 의례였다

정조가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입학례에 수반되는 알성의 대상인 공자가 삼대 

이후 군도와 사도가 나뉘었을 때 사도를 전수한 인물이라는 데 있었다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숭을 표하는 것이었다 영조가 늦은 나

이에도 불구하고 입학례를 치른 것은 바로 예외적 상황에서 계승자로 선택된 자

신의 위상을 신료들로부터 공인받고자 한 것이었다 세자가 어릴 경우 입학은 

치학의 이념에 따라 설정될 수 있었으나 이미 장성한 영조의 경우 이러한 원론

 正祖實錄  권 정조 년 월 己巳 入學之禮 未必不可先擧 九經之義 尊賢先於

親親 謁聖者 所以尊師也 尊師 卽尊賢也 尊賢然後 方學得尊祖敬天之道 此所以三代之禮 

最重入學也

 中庸 의 經이란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體群臣 子庶民 來百工 柔遠人 懷諸候를 

말한다 또한 朱熹는 親親之殺 尊賢之等 에 대한 설명에서 欲盡親親之仁 必由尊賢之

義 라고 하여 尊賢이 尊親보다 선행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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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주의 권위가 신료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의 사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의식

한 정조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에 정조는 장성한 

세자에게 직접 책문을 전수함으로써 계승자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반대로 입학

례를 배제함으로써 신료들의 논리에 의해 규정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는 당초 입학례를 거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책례 관

례와 통합 실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기시키고 정작 원자가 성년이 되는 단계에

서는 입학을 관례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알성이 묘현보다 앞설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배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세도世道를 담임하는 사도師道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 세기 이래 산림이 사도를 담임한다는 명분을 들어 후계자의 교육 나아가 

정계의 논의에 직접 관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정조는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로서 비정하고 군신 관계에서 

국왕이 철저히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입학례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단적으로 표현된 

의례 내지 정책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군사 이념을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 국한하여 접근할 경우 입학례는 오히려 군사 이념

에 부합하는 의례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도가 사도가 일치한다는 군사 이념의 

본질은 국왕의 위상이 신료들이 제시하는 논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입학례는 신료들이 제시하는 틀에 의해 왕위 계승자가 그 위상을 인정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조의 군사 이념에 가장 저촉되는 의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신료들과 맞서 묘현이 알성보다 우선함을 말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정조는 자신이 직접 장성한 세자에게 군주 성학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모색하고 있었는

데  대학유의  편찬은 그 산물로 이해된다 이것은 정조가 입학례를 단순히 연기시키

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배제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세자 책례와  대학유의 의 상

관성은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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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에서는 정조가 세자의 책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

고 여기에 반영된 정조의 군사 이념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요절한 후 새로 얻은 아들에 대해서는 원자로 책봉하였을 

뿐 세자 책봉은 계속 미루었다 당시 정조는 원자 책봉만으로 그 위상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숙종의 전례를 모범으로 삼아 세자가 장성하여 책명

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단종 사적

의 정비를 통해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는 등 후계자로서 원자의 위상을 확고히 

쌓아가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은 동왕 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었다 정조는 

조상의 교시를 결정의 계기로 내세웠는데 이는 동왕 년 환조를 영흥본궁에 

추제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아울러 책례와 관례 가례를 함께 거행하기로 하

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이 모두 찬동의 뜻을 밝히자 정조는 이를 대동의 의미

로 평가하였는데 이 또한 환조 추제에서 이미 피력된 것이었다 이는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에 이어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왕통에 대해서도 대동의 이념으

로 그 의미를 확증하려는 것이었다

책례를 관례 혼례와 함께 거행하는 것은 현종의 고사를 원용한 것으로서 이

를 매개로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대동의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당시 행사를 

담은 계도병에 수록된 서문에도 역시 현종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

종의 사례는 세손에서 세자로 진봉하는 상황과 인조의 국상이라는 사정이 개재

된 예외적인 경우로서 곧바로 세자를 책봉하는 정조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

다 그럼에도 정조가 현종의 사례를 원용한 것은 이들을 묶음으로써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조 년 월에 세자의 관례와 책례가 함께 거행되었다 순서상 관례가 먼

저였음에도 관례 때 내려주는 훈서를 책례 때 내려주는 책서가 겸하도록 처리하

였는데 이는 의례의 초점이 책봉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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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이 된 세자에게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가례

는 재간택까지 진행되고 세손빈도 내정되었으나 정조가 서거함으로써 의례는 

순조 즉위 후에 거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통상 책례는 별

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주로 입학과 관례 가례가 연속적으로 시행되

었다 그러나 정조는 책례와 관례 가례를 묶고 입학례를 제외하였다 정조가 원

용한 현종의 사례는 어린 나이에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관행과 부합하고 있었다 곧 정조는 원론보다는 

변용된 사례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당시  예기  문왕세자 편에서 삼선三善 의 효과를 인용하며 의례

의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본래 세자의 치학齒學을 

준거로 한 것으로서 입학례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입

학례를 배제하고 책례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조 년의 논의

부터 이미 제시되고 있었는데 책례 연기의 의도는 바로 입학례를 배제하는 데 

있었다 실제 입학례에 따르는 사부 임명과  소학  강독은 강학청에서 미리 처

리된 상태였다

정조는 결국 입학례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관례와 가례를 묶어 삼선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의례로서 입학례를 

중시한 숙종이나 영조와는 다른 면모였다 앞서 숙종과 영조에게 입학례는 왕위 

계승자의 위상을 공인하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었고  소학 은 그러한 이념을 표

현하는 매개로서 중시되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세제로 책봉되어 입학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조는 세자 및 세손의 책봉에서도 입학례를 

설행하였고 그 의미로서 치학과 삼선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영조의 전례가 결국 왕통이 신료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는 입학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조는 

배례拜禮 대상의 권위 차이를 근거로 알성謁聖이 묘현廟見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신료들은  중용  경에서 존현尊賢이 존

친 尊親 보다 앞에 있음을 들어 입학례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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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은 신료들이 요구하는 군주 성학聖學의 단계를 수용하는 의미가 있었으

며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숭을 표하는 것이었다 정조

는 이것이 군주의 권위를 저해한다고 보고 제외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 로서 비정하면서 군신 관계에서 철저히 

국왕이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왕실 의례를 통해 천명된 사례로서 그 의미를 규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지향은 세자 교육을 매개로 한 군주 성학의 전수에서

도 구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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